
KCC, 안전유리 10만톤 공장 완공

KCC는 6월9일 경기도 여주 공장에 연산 10만톤의 자동차용 안전유리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KCC는 2009년 11월 유리 6호기 라인 증설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했다.

증설라인은 외부 사물이 굴절돼 보이는 유리의 일그러짐 현상을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용 유리를 안

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CC 관계자는 “품질과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포와 표면 결함을 줄이는 특화된 공정을 도입했다”면서

“1.5㎜ 미만의 얇은 두께로 유리를 생산할 수 있어 유리 성형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

다.

KCC 여주공장은 1988년 판유리 1호기 설비를 들이면서 자동차용 안전유리 생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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